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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방송 송출 중단’ 훈련으로 미리 대비
- 집중호우‧화재로 방송 중단된 상황 가정해 비상대응체계 점검 -  

 집중호우‧화재 등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, 방송사 

등 유관기관간 합동 훈련이 실시됐다.

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30일 티브이(TV)조선 서울 본사

에서 ‘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’의 일환으로 방송재난 대응 합동

훈련을 실시했다.

 훈련에는 방미통위와 티브이(TV)조선, 서울 중부소방서, 서울 중구청, 

서울 남대문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, 재난 발생 시 신속한 

상황 전파 및 방송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방송 

복구 절차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.

 주요 훈련 내용은 ▲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 구축 ▲재난방송 

요청 ▲신속한 방송 기능 복구 조치 등이며, 특히 방송국의 기능마비 상황을 

가정해 비상송출 및 주조정실 기능 승계 등의 절차를 살폈다.

 주조정실은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, 정전에 

대비한 복구물자 지원 절차 및 방미통위와 방송사간 공동 재난대응 체계도 

확인했다.

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방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

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방송 중단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

지속 점검,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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